
세로 졸했고 2남2녀를 낳으니
장남은 통덕랑通德郞장릉참봉
長陵參奉 선쇰, 차남은 찬�,
장녀는 무과武科 도사都事 남
일南佾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신영탁愼英倬에게 출가했다.
송파공이 다시 완산이씨完山李
氏 감찰監察 직稷의 딸, 서성
군西城君 숭조崇祖의 손, 석보
정石保正 복생福生의 증손, 사
옹원정司饔院正 장세걸張世傑
의 외손녀를 배하니 이씨는 선
조 9년, 1576년에 나서 현종 5
년, 1664년 6월 2 2일에 8 9세로
졸했으며 2 4세 때인 선조 3 2년
1 5 9 9년 9월 5일에 송파공의 계
자季子인 국헌공 칙을 낳았다.
부친 송파공은 이때 4 4세였다.
국헌공 칙은 서자로 태어났

으나 막내로서 그 재주가 신동
神童이어서 집안의 적서嫡庶를
떠난 귀여움을 받고 자랐다.
그 부친보다 1 3세가 연하인 숙
부 석주공 필이 또한 그 재주
를 아껴 친압親狎케 하며 가르
쳤던 것으로 보인다. 국헌공이
8세 때인 선조 3 9년, 1606년 4
월 1일에 당시 3 8세이던 석주
공의 집에 중국 천자의 칙사勅
使인 귀한 손님이 오게 되었
다. 석주공이 백의白衣로서 원
접사遠接使 월사月沙 이정귀李
廷龜의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문명을 날린 터라 이에 감복한
당세 명나라의 문장이자 명필
이던 일품정사一品正使 주지번
朱之蕃이 석주공의 사저를 방
문해서 중국에까지 시명詩名이
나 있던 그 선친 습재공의 비
문 제자題字를 청하여 써받았
던 것이다. 이때 귀엽게 생긴
어린아이 하나가 자꾸 문틈으
로 방안을 엿보았다. 그 준수
함을 보고 주지번이 문득 중얼
거리며‘지창지창생공자指窓�
B生公子 : 창문을 가리켜 구
멍으로 자세히 보니 귀한 아이
가 났구나’하고 아이가 모를
어려운 글자로 필담筆談을 써
갈기니 어린 공이 즉시‘지창
지창생군자指窓�B生君子 :
창문을 가리켜 구멍으로 자세
히 보니 군자가 나셨구나’라
화답해 썼다. 주지번이 그 재
주에 탄복하고 귀국할 때 임금
선조를 보고 이 아이를 면천免
賤시켜 인재로 길러 쓸 것을
권했다 한다. 이는 그 후손에
세전해오는 집안의 전설이다.
또 공이 1 0세 때 지은 시

‘삼색도화三色桃花’가‘기아箕
雅’에 들었다. 삼색도화는 세
색깔의 복사꽃이고 기아는 조
선 숙종 때 양관대제학 남용익
南龍翼이 엮은 1 4권 7책으로
신라 최치원崔致遠으로부터조
선 현종 때의 김석주金錫胄 등
에 이르기까지 4 9 7인의 명시를
모은 대작이다. 그 삼색도화시
는 다음과 같다.

도요작작영소리桃夭灼灼暎
疎籬 : 여린 복사꽃 만발하
여 성긴 울타리에 눈부신데

삼색여하공일지三色如何共
一枝 : 한 가지에 어찌 세
색이 피었는가
흡사미인소세후恰似美人梳
洗後 : 마치 미인이 머리감
아 빗은 후에
만안홍분미균시滿顔紅粉未
均時 : 얼굴 가득 분홍분 바
르기 전만같네.

이러한 국헌공이 과연 중국
사신의 권유에 따른 임금의 특
은으로 허통許通의 명을 받았
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
다. 허통은 천인이나 서얼庶孼
에게 국가에 유공하거나 국왕
의 특은으로 과거 등을 보게
허락하여 벼슬길을 터주는 것
을 말한다. 이같은 허통첩許通
帖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공이 2 9세 때인
인조 5년, 1627년에 이인거李
仁居의 모반옥사가 일어났다.
이인거는 원래 광해군의 난정
을 싫어하여 서울에서 가족을
데리고 횡성橫城으로 낙향해
농사에 힘쓰면서 왕래를 끊고
은거하니 처사處士로 칭함을
받고 인조반정仁祖反正후에는
6품직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
衛司翊贊에 발탁되었으나 부임
하지 않아 점차 명망이 더하였
다. 이런 이인거가 인조초 반
정공신들이 집권하여 하는 짓
들이 낭자하자 반감을 품고 제
천堤川에 귀양가 있는 전승지
유효립柳孝立과 통하였다. 유
효립은 폐주 광해군의 처남으
로서 권신이던 유희분柳希奮의
형의 아들로서 대북파大北派의
남은 인물들과 함께 광해군을
복위시킬 모의를 하여 이듬해
인조 6년, 1628년에 이른바
‘유효립의 옥사’를 일으키는
주모자였다. 이인거는 강원감
영으로 감사 최현崔晛을 찾아
가 청나라와 화친하는 위정자
들의 죄를 매도하고 임금께 올
릴 소를 꺼내 보이며 군사를
일으켜 충청도를 거쳐 무기를
갖춘 다음 서울로 쳐들어가 간
신배를 목베고자 한다 하였는
데 최현이‘처사가 큰소리치지
만 시행할 수 없다’고 돌려보
내며 미친 선비가 시국에 분개
하여 하는 헛소리로 치부하고
위에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며칠 뒤인 9월 2 8일에 그런 이
인거가 무리 수백명을 모아 가
지고 횡성현橫城縣에돌입해서
는 현감 이탁남李擢男을 잡아
결박하고 무기를 모두 꺼낸 다
음 옥문을 부수고 죄수를 다
풀어주었다.
이인거는 고을의 청사 뒤 높

은 언덕에 현내의 군사를 집결
해 놓고 유혹하고 위협하며 서
울로 쳐올라갈 계획을 세웠는
데 그날 서울의 임금에게 출병
소出兵疏를 올려‘신에게 정예
한 군사 수천이 있으니 청컨대
우선 (오랑캐 청나라와) 화친
을 주장한 간신배를 죽이고 전
하의 측근에 있는 악한 무리를
숙청하여 전하의 뜻을 받들어
오랑캐의 소굴을 정벌하여 나

라의 수치를 씻게 하여 주소
서’하였다. 그러면서 이인거
는 스스로 창의중흥대장倡義中
興大將이라 칭하였다.
횡성에서 인접한 원주原州의

목사牧使 홍보洪寶가 서울에
치보로 고변告變하자 조정은
군사를 동원하여 이인거를 추
포케 하고 서울을 계엄하며 가
까운 지방의 병력을 동원해 요
새를 지키게 하는 한편 삼남三
南의 병사兵使에게 명하여 군
사를 이끌고 각도의 경계에서
변에 대비케 하니 경외가 발끈
뒤집혔다. 한편 강원감사 최현
은 뒤늦게야 고변을 하게 되었
는데 그의 치계가 조정에 닿기
전에 횡성사람 진극일陳克一이
라는 자가 조정에 이를 먼저
알렸다. 이를 알고 뒤늦게 실
수를 깨달은 최현은 당황하여
달아나 숨으니 강원감영에는
삼청三廳의 호위병을 동원하여
달아난 감사를 추포하라는 명
이 내렸다. 원주목사 홍보가
증원군이 모이기 전에 가벼이
움직이지 말자는 주위의 만류
를 뿌리치고 형세가 커지기 전
에 신속히 쳐야 한다고 결단하
고 1 0월 2일에 원주고을의 군
사를 세 길로 나누어 진격해서
이인거의 4부자와 그 무리를
모두 잡았다. 이에 반란은 겨
우 닷새만에 진압됐고 국문에
서 이인거는‘최명길崔鳴吉등
이 화의를 주장하여 나라를 그
르치므로 이들을 숙청하려 하
였다’고 공술하고 또 누구를
왕으로 추대하려 했느냐는 질
문에‘내 스스로 할 생각이었
다’고 대답하였다. 잡힌 자들
이 모두 처형되고 1 1월에 홍보
등 6인이 소무공신昭武功臣에
책록되었다. 여기에서 홍보는
풍녕군豊寧君에 봉해지고 소무
공신 1등이 되었으며 이탁남ㆍ
원극함元克咸이 2등, 신경영辛
慶英ㆍ이윤남李胤男ㆍ진극일
陳克一이 3등에 녹훈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인거가 초야의
필부匹夫로서언행이 흉패하고
적은 무리를 모았을 뿐으로 군
사를 크게 일으켜 사직을 위협
한 것도 아닌데 이를 가볍게
진압한 공으로 녹훈하는 게 지
나치다는 대간臺諫의 논란도
있었다.
이러한 소무공훈에 국헌공은

2 9세의 포의布衣로서 원종공신
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원종공신은 본공신에 버금가는
준공신이며 거기에도 차등이
있어 1ㆍ2ㆍ3등에서 4등까지
나누기도 하거니와 본공신만큼
은 아니지만 원종훈에도 상당
한 혜택이 주어졌다. 이인거의
난을 진압하는 데 있어 국헌공
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
원종훈의 1등을 받게 되었는지
는 아직 알길이 없다. 국헌공
이 남긴 문집이 있다고 하나
이는 보서에 있는 기록일 뿐이
고 현재까지 그 후손가의 어디
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다
만 공이 자찬한 그 선고 송파
공의 묘지석墓誌石이 최근에야

발굴 해독되고 있는 바인데 거
기에서 공이‘칙록소무원종공
일등 증공좌승지�錄昭武原從
功一等贈公佐承旨 : 칙이 소무
원종공의 1등에 녹훈되어 공이
좌승지로 증직되었다’고 한 기
록이 나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이 서울에 거주하는 포의

로서 강원도 횡성에서 일어난
이인거의 5일 동안의 반란을
진압함에 어떤 역할로 도울 수
있었을까. 이는 사적으로 공이
이인거와 면식이나 연분으로
지우知遇 관계가 있었던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인거는
스스로 거사하여 자신이 임금
이 되려 하였다고 공술한 것으
로 보아 왕이 될 수도 있는 왕
족 전주이씨의 종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분이고 국헌공의
생외가가 바로 왕실의 종친가
이므로 평소에 서로 지우와 왕
래가 있을 수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강개한 이인거
가 무모한 거사의 환상에 빠져
동지를 규합하는 신서 따위를
지기로 생각한 공에게 보냈고
이를 보고 크게 놀란 공이 조
정에 치보했을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쨌든 이렇게 공이 원종
공훈을 받음에 따라 선친 송파
공은 조산대부朝散大夫 행의금
부경력行義禁府經歷에서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로
추증되었는데 이때에 가령 국
헌공 자신의 신분이 허통許通
이 안된 상태였다면 비로소 허
통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국헌공이 허통
이 된 신분에서 원종훈을 받았
다면 무산계武散階의체아직遞
兒職이라도 받았을 법한데 그
런 것을 받은 자취가 전혀 없
기 때문이다. 국헌공이 소무원
종훈을 받고도 아무 관작도 받
지 않았던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인조 8년, 1630년에 실시
한 식년시式年試에서 3 2세의
공이 진사進士 2등 제2 5인으로
입격하는데 그 사마방목司馬榜
目의 기재 내용을 보면 신분이

‘서울 거주 자시하慈侍下의 유
학幼學’으로 되어 있다. 자시
하란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상
태를 말하는데 그 어머니는 적
모嫡母 평산신씨平山申氏는 5
년 전에 별세하여 없는 상태이
니 서생모庶生母완산이씨完山
李氏를 지칭함이겠고 유학幼學
이라 함은 아무 벼슬도 없는
포의布衣를 말함이다. 이때에
그 안항雁行으로는 두 형 권선
權쇰과 권찬權�이 나오고 있
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국헌공
이 2 9세에야 소무원공공으로
허통이 되어 첫번 식년시를 맞
는 3 2세에 과장에 나가 사마시
를 하였음이 확실한 것같다.
이해 봄에 사마시를 하여 진

사가 된 공은 공훈이 있으므로
곧바로 관직에 임용되어 서울
의 서부참봉西部參奉이 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직은
몇 달이 못가 파하게 되었다.
같은 해 8월 4일자로 사간원司

諫院의 탄핵이 있어 직에서 사
태沙汰가 되기 때문이다. 사태
는 도태淘汰와 같은 말로 곡식
을 물에 일어서 쓸데없는 것을
가려내는 것이다. 인조 8년,
1 6 3 0년 8월 4일자 실록實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간원계왈 사직령유중형 위인

비쇄……서부참봉권칙 본이서
얼 성차우망 청병태거 상종지
諫院啓曰社稷令柳重炯爲人鄙
�……西部參奉權�本以庶孼性
且愚妄 請竝汰去 上從之 : 사
간원에서 아뢰기를‘사직서령
유중형은 사람됨이 비루하고
자질구레하며 …… 서부참봉
권칙은 본디 서얼로서 성품 또
한 어리석고 망령되니 아울러
사태시키소서’하니 상께서 따
랐다.
이로써 보면 공이 가까스로

원종공으로 허통을 하고 사마
시를 거쳐 초사初仕로 참봉직
에 나갔으나 몇 달이 못되어
대간의 탄핵으로 도태되었고,
그 탄핵의 사유가 본디 출신이
서얼이라는 것과 막연히 성품
이‘우망愚妄’하다는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의 행적이 기록

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로부터
6년 후인 인조 1 4년, 1636년 1 2
월에 일본에 파견되는 통신사
通信使의 제술관製述官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 사절은 병
자호란 직후인 1 6 3 6년 병자 1 2
월에 파견되어 이듬해 정월에
걸쳐 임무활동을 하고 돌아오
는데 그 정사正使는 동부승지
同副承旨 임광林 , 부사는 응
교應敎 김세렴金世濂, 종사관
從事官은 장령掌令 황호黃B이
고 공은 이문학관吏文學官에
호군護軍으로서 제술관의 요직
을 맡아 사절에 들었으며 총인
원은 4 7 5인에 달했다. 이문학
관은 뒤에 한리학관漢吏學官으
로 개칭되는 직임인데 승문원
承文院에 속한 정원 3인의 당
하음관堂下蔭官이며중국과 주
고받는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독특한 용어로서 한리문漢吏文
에 능한 사람이 기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이문정시吏文庭試같은과
거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보아 국헌공이 한리문에도 통
하여 평소 외교사절의 빈막뷜
幕에 출입했을 것이 짐작되고
있다. 호군은 오위五衛에 딸린
정4품 무관직으로서 공이 공신
의 신분이기 때문에 녹름을 지
급하기 위한 체아직이었을 것
이다. 보첩에는 공이 빈막에
자주 드나들어 거듭 일본에 갔
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쪽
이나 중국쪽 사절을 접대하는
빈막에 이문학관으로서출입이
잦았다는 것은 개연하나 일본
에 다녀온 것은 이때 한 차례
이지 여러번일 수는 없었다.
이때 일본에 다녀온 통신사절
단은 귀국하여‘문견잡록聞見
雜錄’이라는 보고서를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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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5면으로 계속


